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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조사개요

 1. 조사목적
  • 본 조사는 창원시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고, 주요 수출품과 주요 

교역국 등을 파악하여 수출입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물론 정책당
국의 수출지원 및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. 

 
 2. 조사대상
  • 2020년 1분기 창원지역 수출입 실적 전반

 3. 조사방법
  • 한국무역협회, 관세청, 창원상의 내부자료 등 통계자료 분석

 4. 조사기간
  • 2020. 4. 20 ～ 23
 
 5. 조사사항
  • 수출입량 변화(전년동기·전분기 대비)
  • 수출입 비중(전국, 경남)
  • 무역수지 실적 등
  • 주요 수출입 품목
  • 국내 지역별 무역수지
  • 주요 교역국 및 대륙별 수출입 동향
  • 수출입 성질별 동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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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2020년 1분기 창원시 수출입

  1. 수출입 동향

   • 2020년 1분기 창원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.6% 증가한 37억 4,904만 불, 
수입은 14.1% 감소한 13억 4,729만 불을 기록함. 

     수출액 증가와 수입액 감소로 무역수지 흑자액은 11.2% 증가한 24억 
175만 불을 기록하였으나 총교역액은 3.8% 감소한 50억 9,633만 불 실
적을 올렸음. 

   • 2020년 1분기 경남 수출은 4.4% 증가한 102억 3,243만 불, 수입은 
8.8% 감소한 47억 3,619만 불을 기록했음.

     전국 실적을 보면 수출은 1.4% 감소한 1,308억 659만 불, 수입은 1.4% 
감소한 1,220억 7,932만 불 실적을 올렸음.  

     창원시 교역 비중은 경남 총 수출액의 36.6%, 전국의 2.9%를 점했고, 
수입은 경남의 28.5%, 전국 1.1%를 차지했음. 

     무역수지 흑자액은 경남과 전국 비중이 각각 43.7, 27.5%를 차지해 우리
나라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했음.

2020년 1분기 창원 수출입 실적
(단위 : 천불, %)

구분 전국 [창원비중]경남 [창원비중]창원

수출 3,749,039
(0.6)

10,232,433
(4.4) 36.6 130,806,587

(-1.4) 2.9

수입 1,347,286 
(-14.1)

4,736,191
(-8.8) 28.5 122,079,316

(-1.4) 1.1

무역수지 2,401,753 
(11.2)

5,496,242
(19.1) 43.7 8,727,271

(-1.5) 27.5

총교역액 5,096,325
(-3.8)

14,968,624
(-0.2) 34.1 252,885,903

(-1.4) 2.0

<자료 : KITA 통계 가공>
※ (    )는 2019년 1분기 대비 증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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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• 1분기 기준 창원시 수출은 4년 만에 감소세를 벗어나 소폭 반등했으나 
수입은 4년간의 상승세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. 

    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소폭 상승했으나 총교역액은 감소. 이는 전형적인 
불황형 흑자로 볼 수 있음.

     실제로 창원시 수출입 총교역액은 지난 2011년 1분기를 고점으로 지속
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,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확산과 코로나19의 
영향이 겹쳐 2005년 이전 수준을 기록했음.

창원시 연도별 수출입, 무역수지 동향
(단위 : 백만 불, %)

(단위 : 천 불, %)
　 수출 (증감) 수입 (증감) 무역수지 (증감)　 총교역액 (증감)

 '10 1Q 5,209 (-16.9) 2,162 (10.6) 3,047 (-29.4) 7,371 (-10.4)

 '11 1Q 6,091 (16.9) 2,577 (19.2) 3,514 (15.3) 8,669 (17.6)

 '12 1Q 6,250 (2.6) 2,404 (-6.7) 3,846 (9.4) 8,654 (-0.2)

 '13 1Q 5,148 (-17.6) 1,831 (-23.8) 3,316 (-13.8) 6,979 (-19.4)

 '14 1Q 4,756 (-7.6) 1,750 (-4.4) 3,006 (-9.3) 6,507 (-6.8)

 '15 1Q 4,310 (-9.4) 1,665 (-4.9) 2,646 (-12.0) 5,975 (-8.2)

 '16 1Q 4,982 (15.6) 1,302 (-21.8) 3,680 (39.1) 6,283 (5.2)

 '17 1Q 4,396 (-11.8) 1,401 (7.6) 2,995 (-18.6) 5,797 (-7.7)

 '18 1Q 4,302 (-2.1) 1,471 (5.0) 2,831 (-5.5) 5,774 (-0.4)

 '19 1Q 3,728 (-13.3) 1,568 (6.6) 2,160 (-23.3) 5,297 (-8.3)

 '20 1Q 3,749 (0.6) 1,347 (-14.1) 2,402 (11.2) 5,096 (-3.8)
<자료 : KITA 통계 가공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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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산업별 수출실적 

   • 2020년 1분기 창원시 수출실적의 증가는 전자부품과 조선, 기초산업기계
(발전설비)가 주도했음.

   • 2019년 1분기 대비 산업별 수출액 증감을 보면 ‘전자부품’(+32.4%), ‘조
선’(+21.1%), ‘기초산업기계’(+16.7), ‘수송기계(조선제외)’(+5.4%), ‘전기
기기’(+1.9%) 수출이 증가했음.

     ‘전자부품’의 수출 증가는 베트남, 태국,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
로, ‘조선’은 중국과 싱가포르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었음.

   • 반면, ‘철강제품’(-25.3%), ‘가정용 전자제품’(-11.6%), ‘산업기계’(-9.8%), 
‘기계요소 공구 및 금형’(-5.3%) 수출은 감소했음.

     ‘철강제품’은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 태국, 베트남을 비롯해 거의 모든 국
가에서 수출 감소를 기록했음. ‘가정용 전자제품‘은 미국의 세탁기, 에어
컨 등 가전제품의 수요 부진으로 수출량이 감소했음.   

  

2020년 1분기 창원시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감(전년 동기 대비)

<자료 : KITA 통계 가공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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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품목별 수출입 

  1) 주요 수출품목(MTI1) 3단위 기준)

   • 2020년 1분기 창원시 주요 수출품목(MTI 3단위 기준)은 ‘자동차 부품’(4
억 7,770만 불), ‘원동기 및 펌프’(3억 9,260만 불), ‘건설광산기계’(3억 
9,70만 불), ‘금속공작기계’(2억 2,023만 불), ‘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’(2억 
968만 불) 등임.

   
   • 2019년 1분기와 비교해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(수출액 상위 20대 품목 기준)은 

‘운반하역기계’(+283.0%), ‘철도차량 및 부품’(+225.4%), ‘주방용품’(+52.1%), 
‘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‘(+21.2%), ’반도체‘(+20.2%), ’기구부품‘(+19.3%), 
’섬유 및 화학기계‘(+18.7%), ’자동차부품‘(+18.4%) 등임.

   • ‘운반하역기계’의 경우 베트남과 프랑스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
상승하였고, ‘철도차량 및 부품‘은 인도 수출이 18년도 4분기 이후로 꾸준
히 상승하고 있음. 그 밖에 홍콩과 말레이시아 수출도 큰 폭으로 상승하
며 증가세를 이끌었음.

   • 반대로 수출액이 감소한 품목은 자동차(-47.1%), 가정용 회전기기
(-33.0%), 금속공작기계(-25.4%), 전력용기기(-17.2%), 건설광산기계
(-15.5%), 철강판(-13.8%), 기타기계류(-7.5%), 기계요소(-5.5%) 임.

   •  ‘자동차’의 경우 주요 수출국인 미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
(+273.7%)으로 상승하였으나, 그 밖의 국가들에서 대부분 감소하며 전체 
수출이 감소하였음. ‘가정용 회전기기’와 ‘금속공작기계’는 주요 수출국인 
미국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감소하였음.

1) 무역동향분석에 사용되는 품목분류 코드로 비슷한 종류의 HS코드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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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분기 창원시 주요 수출품

순번 품 목
(MTI 3단위)

2019 1Q
(천불)

2020 1Q
(천불)

증감
(%) 주요 수출국

1 자동차부품 403,465 477,701 18.4
우즈베키스탄, 미국, 멕시코,  
브라질, 중국 등

2 원동기 및 펌프 373,456 392,606 5.1
미국, 중국, 멕시코, 
러시아 등

3 건설광산기계 366,368 309,704 -15.5
중국, 벨기에, 미국, 
러시아 등

4 금속공작기계 295,314 220,234 -25.4
미국, 인도, 독일, 중국, 
이탈리아, 터키 등

5 공기조절기 및 
냉난방기

186,079 209,676 12.7
네덜란드, 미국, 오만, 베트남, 
아랍에미리트 연합 등

6 기계요소 221,116 208,893 -5.5
중국, 일본, 미국, 독일, 
멕시코, 캐나다, 인도 등

7 섬유 및 화학기계 160,569 190,619 18.7 미국 등

8 냉장고 170,764 178,350 4.4 미국 등

9 선박해양구조물 및 
부품

123,005 149,077 21.2 중국, 싱가포르, 라이베리아등

10 자동차 233,601 123,555 -47.1
미국, 캐나다, 이스라엘, 
멕시코 등

11 가정용 회전기기 157,516 105,485 -33.0
미국, 대만, 사우디아라비아, 
호주, 캐나다 등

12 항공기 및 부품 84,996 85,554 0.7 미국, 영국 등

13 전력용기기 99,378 82,249 -17.2
오만, 미국, 방글라데시, 
중국, 베트남, 호주 등

14 철도차량 및 부품 25,262 82,213 225.4
인도, 홍콩, 말레이시아, 
캐나다, 호주 등

15 기구부품 61,398 73,238 19.3 베트남, 중국, 필리핀 등

16 반도체 56,721 68,153 20.2
중국, 태국, 말레이시아, 
대만, 필리핀 등

17 기타기계류 63,074 58,351 -7.5
홍콩, 중국, 베트남, 미국,
인도 등

미국, 아랍에미리트연합,
캐나다 등

18 주방용품 34,782 52,915 52.1

태국, 벨기에, 베트남, 러시아, 
이탈리아, 멕시코 등

19 철강판 56,940 49,057 -13.8

20 운반하역기계 11,900 45,581 283.0
베트남, 중국, 프랑스, 미국, 
일본 등

<자료 : KITA 통계 가공>
※ 밑줄이 있는 국가는 품목당 전체 수출액의 1/3 이상인 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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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) 주요 수입품목(MTI2) 3단위 기준)

   • 2020년 1분기 창원시 주요 수입품은 ‘원동기 및 펌프’(1억 8,099만 불), ‘기

계요소’(1억 4,964만 불), ‘산업용 전기기기’(8,655만 불), ‘철강판’(8,494만 

불),  ‘선박·해양구조물 및 부품’(6,265만 불), ‘항공기 및 부품’(4,896만 불), 

‘알루미늄’(4,554만 불), ‘계측제어분석기’(4,103만 불) 등임. 

   • 2019년 1분기와 비교해 수입액이 증가한 품목은 ‘전력용기기 ’(+84.9%), ‘기

타기계류’(+49.4%), ‘계측제어분석기’(+32.6%), ‘자동차 부품’(+27.8%), ‘니켈

제품’(+22.3%), ‘반도체’(+19.9%) 등임.

   • 반대로 수입액이 감소한 품목은 ‘금속공작기계’(-47.6%), ‘합금철·선철 및 고

철’(-40.8%), ‘알루미늄’(-31.7%), ‘철강판’(-31.2%), ‘항공기 및 부

품’(-26.3%), ‘전기부품’(-23.7%), ‘철강관 및 철강선’(-21.4%), ‘공기조절기 

및 냉난방기’(-19.3%), ‘기계요소’(-15.6%), ‘원동기 및 펌프’(-15.3%) 등임.

  • ‘철강판’, ‘전기부품’, ‘철강관 및 철강선’, ‘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’ 등은 

전체 수입액의 1/3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음. ‘산업용 전기기기’, ‘금

속공작기계’, ‘합금철·선철 및 고철’, ‘기타기계류’ 등은 1/3 이상을 일본으

로부터 수입했음. ‘알루미늄’, ‘항공기 및 부품’, ‘원동기 및 펌프’, ‘주단조

품’, ‘계측제어분석기’ 등은 1/3 이상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했음.

2) 무역동향분석에 사용하는 품목분류 코드로 비슷한 종류의 HS코드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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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분기 창원시 주요 수입품 

순번 품 목
(MTI 3단위)

2019 1Q
(천불)

2020 1Q
(천불)

증감
(%)

주요 수입국

1 원동기 및 펌프 213,603 180,986 -15.3 미국, 독일, 일본 등

2 기계요소 177,271 149,638 -15.6 일본, 독일, 중국, 미국 등

3 산업용 전기기기 99,986 86,555 -13.4 
일본, 중국, 미국,    
베트남, 폴란드 등

4 철강판 123,495 84,939 -31.2 
중국, 인도네시아, 
벨기에 등

5 선박해양구조물 
및 부품

71,529 62,647 -12.4 노르웨이, 독일, 미국 등

6 항공기 및 부품 66,450 48,964 -26.3 미국 등

7 알루미늄 66,629 45,539 -31.7 
미국, 중국, 러시아,  
독일, 호주 등

8 계측제어분석기 30,941 41,032 32.6 
미국, 독일, 프랑스,  
중국 등

9 자동차부품 29,973 38,290 27.8 
독일, 중국, 일본,    
베트남, 미국 등

10 전력용기기 19,091 35,289 84.9 
미국, 일본, 독일, 중국, 
오스트리아 등

11 금속공작기계 66,755 34,984 -47.6 
일본, 중국, 독일,    
대만 등

12 전기부품 41,652 31,765 -23.7 중국, 미국, 일본 등

13 합금철선철 및 고철 46,191 27,363 -40.8 
일본, 카자흐스탄,    
미국 등

14 니켈제품 20,660 25,258 22.3 
마다가스카르, 일본,  
미국 등

15 기타기계류 16,853 25,179 49.4 일본, 영국, 독일, 중국 등

16 반도체 15,877 19,035 19.9 
중국, 싱가포르, 일본, 
대만 등

17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23,458 18,939 -19.3 
중국, 일본, 덴마크,  
체코 등

18 철도차량 및 부품 20,319 17,359 -14.6 중국, 일본, 체코 등

19 주단조품 19,163 16,378 -14.5 
미국, 일본, 중국, 대만, 
독일 등

20 철강관 및 철강선 19,829 15,583 -21.4 중국, 독일, 일본 등

<자료 : KITA 통계 가공>
※ 밑줄이 있는 국가는 품목당 전체 수입액의 1/3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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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. 가공단계별 수출입

   • 2020년 1분기 창원시 가공단계별 수출실적을 보면, 중간재3) 수출이 18
억 2,426만 불로 전체 수출의 48.7%를 차지했음. 이는 전년 동기 대비 
9.0% 증가한 실적임. 

    자본재4) 수출은 13억 6,729만 불로 전체 36.5%를 차지했으며, 전년 동기 
대비 4.0% 감소했음. 

   • 2020년 1분기 창원시 가공단계별 수입실적을 보면, 중간재 수입이 9억 
5,717만 불로 전체 수출의 71.0%를 차지했음. 이는 14.3% 감소한 실적임. 

     자본재 수입은 2억 8,947만 불로 전체 21.5%를 차지했으며, 전년 동기 
대비 14.9% 감소했음.

3)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화

4)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

2020년 1분기 창원시 가공단계별 수출입
(단위 : 천불)

제품의
성질

수출 수입

‘19 1Q ‘20 1Q 증감률 ‘19 1Q ‘20 1Q 증감률

1차산품 1,777 2,808  58.0% 58,942 44,186  -25.0%
(0.1) (0.1) (3.8) (3.3)

소비재 594,237  515,261 -13.3% 41,847  42,095 0.6%
(15.9) (13.7) (2.7) (3.1)

자본재 1,423,951  1,367,290  -4.0% 340,081  289,467 -14.9%
(38.2) (36.5) (21.7) (21.5)

중간재 1,674,370  1,824,259  9.0% 1,117,504  957,174 -14.3%
(44.9) (48.7) (71.3) (71.0)

기타 33,881  39,422 16.4% 9,977  14,364 44.0%
(0.9) (1.1) (0.6) (1.1)

총계 3,728,216  3,749,039  0.6% 1,568,351  1,347,286  -14.1%
※ ( )는 창원시 총 수출입 중 비중
<자료 : KIT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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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5. 지역별 수출입

   • 특별시, 광역시를 포함한 2020년 1분기 지역별 무역수지는 창원시가 24억 

175만 불 흑자를 기록해 충남 아산시(132억 2,282만 불), 울산광역시 

(78억 1,972만 불), 경북 구미시(38억 8,756만 불), 충북 청주시(37억 

4,423만 불), 경남 거제시(31억 5,196만 불)에 이어 6번째를 기록했음.  

   • 수출총액은 창원시가 37억 4,904만 불로 울산광역시(160억 7,260만 불)

충남 아산시(138억 6,176만 불), 서울특별시(137억 9,396만 불), 인천광

역시(102억 7206만 불), 전남 여수시(55억 9,258만 불), 경북 구미시(44

억 5,432만 불), 충북 청주시(44억 3,528만 불), 경기 용인시(39억 727만 

불), 경남 거제시(38억 190만 불)에 이어 10번째임. 

     

   • 경상남도 타 시·군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, 거제시가 38억 190만 불 수

출, 6억 4,994만 불 수입해 31억 1,596만 불 수 불 무역수지 흑자를 기

록했음. 양산시는 7억 2,992만 불 수출, 3억 6,645만 불 수입해 3억 

6,347만 불 흑자를 올렸고, 김해시는 6억 7,675만 불 수출, 3억 9,350만 

불 수입해 2억 8,325만 불 흑자를 올렸음.

  

   • 경남도내 시·군 중 수출은 거제시가 38억 190만 불로 가장 많았고, 창원

시가 그 뒤를 따름. 수입은 창원시(13억 4,729만 불)에 이어 통영시가 9

억 9,059만 불로 뒤를 이음. 무역수지 흑자액은 거제시가 31억 5,196만 

불로 경남도내 시·군 중 가장 높을 실적을 기록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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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분기 전국 지역별 무역수지 현황(특별시, 광역시 포함)
(단위 : 천불)

지역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총교역액

1 충남 아산시 13,861,760
(12.9)

638,941
(11.0)

13,222,819
(13.0)

14,500,701
(12.8)

2 울산광역시 16,072,598
(-2.7)

8,252,874
(7.5)

7,819,724
(-11.6)

24,325,472
(0.5)

3 경북 구미시 4,454,323
(5.3)

566,766
(-6.6)

3,887,557
(7.3)

5,021,089
(3.8)

4 충북 청주시 4,435,276
(11.2)

691,043
(-10.1)

3,744,232
(16.3)

5,126,319
(7.8)

5 경남 거제시 3,801,897
(22.8)

649,938
(85.6)

3,151,958
(14.8)

4,451,835
(29.2)

6 경남 창원시 3,749,039
(0.6)

1,347,286
(-14.1)

2,401,753
(11.2)

5,096,325
(-3.8)

7 경기 용인시 3,907,271
(-8.7)

1,727,738
(2.2)

2,179,533
(-15.8)

5,635,009
(-5.6)

8 광주광역시 3,330,877
(-1.1)

1,418,005
(0.6)

1,912,873
(-2.4)

4,748,882
(-0.6)

9 경기 김포시 1,373,427
(0.8)

425,006
(-18.6)

948,422
(12.8)

1,798,433
(-4.6)

10 경기 화성시 3,637,198
(-4.6)

2,778,796
(18.6)

858,402
(-41.6)

6,415,994
(4.2)

11 경북 포항시 2,435,345
(-8.9)

1,620,468
(-8.4)

814,877
(-9.9)

4,055,813
(-8.7)

12 대구광역시 1,761,914
(-8.3)

978,477
(-6.9)

783,437
(-10.0)

2,740,391
(-7.8)

13 경기 이천시 3,488,693
(-13.1)

2,752,986
(-10.2)

735,707
(-22.5)

6,241,679
(-11.9)

14 충남 천안시 1,796,677
(-5.5)

1,106,443
(1.0)

690,234
(-14.2)

2,903,120
(-3.1)

15 경기 파주시 1,352,159
(-35.8)

763,868
(1.9)

588,291
(-56.6)

2,116,027
(-25.9)

16 경기 안산시 1,752,971
(-0.2)

1,224,659
(-8.6)

528,312
(26.7)

2,977,630
(-3.9)

17 전남 영암군 618,965
(-12.0)

130,231
(-2.4)

488,733
(-14.3)

749,196
(-10.5)

18 경남 양산시 729,917
(-10.6)

366,451
(-18.1)

363,466
(-1.4)

1,096,368
(-13.2)

19 대전광역시 1,240,044
(25.3)

897,304
(7.5)

342,741
(121.9)

2,137,348
(17.2)

20 경남 김해시 676,753 
(-3.1)

393,504 
(-19.3)

283,249
(34.0)

1,070,257 
(17.2)

총계 130,806,587
(-1.4)

122,079,316
(-1.4)

8,727,271
(-1.5)

252,885,903
(-1.4)

※ (  )는 2019년 1분기 대비 증감률.
<자료 : KITA.net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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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6. 국가(지역)별 수출입 
 
   • 2020년 1분기 창원시 주요 교역국은 미국(교역액 12억 5,432만 불), 중국(7억 

4,046만 불), 일본(3억 9,9089만 불), 베트남(2억 5,906만 불), 독일(2억 
2,853만 불) 등임.

   • 창원은 최대 교역국인 미국에 9억 9,810만 불(+3.2%)을 수출했고, 2억 
5,622만 불(+4.2%)을 수입해 7억 4,189만 불(+2.8%) 무역수지 흑자를  
기록했음. 

     주요 수출품은 ‘원동기 및 펌프’, ‘냉장고’, ‘섬유화학기계’, ‘자동차부품’, 
‘자동차’, ‘금속공작기계’, ‘건설광산기계’ 등임

     창원의 對미 주력 수출품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
‘자동차’(+273.7%), ‘원동기 및 펌프’(+46.4%), ‘섬유 및 화학기계’(+24.7%), 
‘냉장고’(+10.3%) 등이고, 수출 감소 품목은 ‘가정용 회전기기’(-60.9%), 
‘금속공작기계’(-29.1%), ‘건설광산기계’(-27.5%), ‘공기조절기 및 냉난방
기’(-14.4%), ‘항공기 및 부품’(-13.2%) 등임.

   • 창원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4억 9,619만 불
(-8.8%)을 수출했고, 2억 4,427만 불(-18.5%)을 수입해 2억 5,192만 불
(+3.0%)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음. 

     주요 수출품 중 ‘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’(+95.3%), ‘기계요소’(+1.7%), 등은 
증가했지만, ‘금속공작기계’(-52.9%), ‘원동기 및 펌프’(-36.4%), ‘자동차 
부품’(-8.10%), ‘기구부품’(-5.2%) 등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. 

   • 브라질, 아랍에미리트 연합, 우즈베키스탄, 베트남으로의 교역량 증대가 
눈에 띔. 이들 네 개 국가는 수출액과 수입량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수
출량이 더 크게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액도 증가한 공통점이 있음.

     브라질로 향하는 주요 수출 품목은 ‘자동차 부품’임. 아랍에미리트 연합 
은 ‘섬유 및 화학기계’, ‘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’ 등이 있음. 우즈베키스
탄은 ‘자동차 부품’, ‘원동기 및 펌프’, ‘알루미늄’ 등이 있으며 베트남으
로 주요 수출 품목은 ‘기구부품’, ‘운반하역기계’, ‘광학기기’, ‘공기조절기 
및 냉난방기‘ 등이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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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분기 창원 주요 교역국
(단위 : 천불)

국가명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총교역액

1 미국 998,103 256,215 741,889 1,254,318
(3.2) (4.2) (2.8) (3.4)

2 중국 496,189 244,271 251,919 740,460
(-8.8) (-18.5) (3.0) (-12.2)

3 일본 156,709 234,183 -77,475 390,892
(-9.1) (-17.6) (-30.6) (-14.3)

4 베트남 203,200 55,864 147,336 259,064
(57.8) (56.6) (58.3) (57.6)

5 독일 95,324 133,206 -37,882 228,530
(-49.5) (-19.1) (-257.4) (-35.4)

6 멕시코 152,262 13,632 138,630 165,894
(-6.5) (11.2) (-8.0) (-5.3)

7 인도 140,555 14,411 126,144 154,966
(-17.3) (-62.4) (-4.2) (-25.6)

8 우즈베키스탄 113,900 1 113,899 113,901
(71.2) (0.0) (71.2) (71.2)

9 캐나다 92,137 9,196 82,941 101,333
(0.1) (-13.9) (1.9) (-1.4)

10 브라질 92,853 6,795 86,059 99,648
(234.5) (35.8) (278.2) (204.2)

11 벨기에 86,988 12,559 74,429 99,547
(-17.4) (139.1) (-25.7) (-10.0)

12 영국 54,598 28,297 26,301 82,895
(-20.2) (16.0) (-40.3) (-10.7)

13 대만 51,757 23,293 28,464 75,050
(19.0) (-5.9) (51.8) (10.0)

14 UAE 66,651 1,776 64,875 68,427
(118.9) (35.8) (122.6) (115.5)

15 홍콩 65,115 3,212 61,903 68,327
(89.7) (245.0) (85.4) (93.8)

총계 3,749,039 1,347,286 2,401,753 5,096,325
(0.6) (-14.1) (11.2) (-3.8)

※ ( )는 2019년 1분기 대비 증감율
<자료 : KIT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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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요약 및 시사점

- 창원시 1분기 기준 수출이 4년 만에 소폭 반등했으나,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.

   • 2020년 1분기 창원시 수출은 37억 4,904만 불(+0.6%), 수입은 13억 4,729만 불
(-14.1%)로 무역수지 흑자액은 24억 175만 불(+11.2%), 총교역액은 50억 9,633만 불
(-3.8%) 실적을 올렸음.

   • 수입은 중간재·자본재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임. 특히 창원시 주요 수입국
인 독일, 일본,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가 두드러짐.

   • 창원시는 중국·독일·일본 등의 국가와 긴밀한 분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, 이들 국가로
부터 부품·원자재 수입 후 일정한 공정을 거친 뒤 재수출 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음. 
따라서 수입의 감소가 곧 향후 수출 감소로 직결될 수 있음.

   • 1분기 코로나19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,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실적 
악화로 이어질 전망,

- 2020년 1분기 창원시 수출실적의 증가는 ‘전자부품’과 ‘조선’, ‘기초산업기계’(발전설

비)가 주도했음. 반면 ‘철강제품’과 ‘가정용 전자제품’은 크게 감소함. 

   • 산업별로 ‘전자부품’, ‘조선’, ‘기초 산업기계’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수출액 
반등을 주도하였음. 

     그러나 글로벌 수요 감소와 중국발 초과공급으로 ‘철강제품‘(-25.3%)이 크게 감
소했고, 미국내 전자제품의 수요감소로 ’가정용 전자제품‘(-11.6%)의 수출액 또
한 크게 감소.

- 2020년 1분기 창원시 주요 수출품목은 ‘자동차 부품’, ‘원동기 및 펌프’, ‘건설광산기

계’, ‘금속공작기계’, ‘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‘ 순임.

  주요 수입 품목은 ‘원동기 및 펌프’, ‘기계요소’, ‘산업용 전기기기’, ‘철강판’, ‘선박·

해양구조물 및 부품’ 순임.

   • 창원시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부품이 전년 동기 대비 18.4% 증가했음. 이는 전체 
자동차 부품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해온 對중 수출이 급감했음에도 멕시코와 우
즈베키스탄으로의 수출증가분이 그 빈자리를 대체한 결과임.

- 국가별 베트남, 우즈베키스탄,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.    

반면 미국은 정체, 중국은 감소세 지속.


